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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농어촌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, 

농어촌공사 제3기 사내벤처팀 선발

◦농업기반시설을 활용한 마이크로소수력 표준모델 개발 제안한 MWP블루오션팀 선정 

□ 한국농어촌공사(사장 김인식)는 제3기 사내벤처 팀 선발 IR대회를 열고, 

농업기반시설을 활용한 마이크로 소수력 표준모델 개발 및 운영을 

제안한‘MWP 블루오션’팀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. 

 ❍ 이번 사내벤처팀 선발 IR대회는 지난 7월 전 직원 공모를 통해 발굴된 

27개 아이디어 중 1,2차 심사를 통과한 5개 팀을 대상으로 2개월간 

내외부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사업을 구체화했다. 

 ❍ 선정된‘MWP 블루오션’팀의 제안 내용은, 농업기반시설에서 활용되지 

않고 버려지는 수자원을 소수력 발전을 통해 5∼100kw 용량의 마이크로 

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방식이다. 

□ 선정된 사내벤처 팀에게는 제안 내용을 실현할 수 있도록 △업무 공간과 

부대시설 및 장비 사용 △창업 관련 교육 △사업 자금 등이 지원된다. 

 ❍ 첫해인 2019년에는‘염지하수 활용 스마트 양식단지 조성’사업이 

선정되어 시범 운영했으며, 2020년에는‘상생형 온실가스 감축사업’과 

‘농어촌체험마을 플랫폼’프로젝트가 선정됐다. 

 ❍‘상생형 온실가스 감축사업’의 경우 농어가의 배출권 거래제 외부사업을 

지원해, 15개 농가에 연간 1억8천만원(농가 당 평균 1천2백만원)의 부가

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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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김인식 사장은 “공사는 기반조성, 농지은행, 지역개발 등 농어촌의 

전반을 담당하고 있기에 중장기적으로 농어촌의 창업생태계 조성에 최적의 

조건”이라며, “6천여 임직원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공공

기관으로서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 발전에 앞장서겠다”고 말했다.


